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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협상 타결
도급기업 포함 협상안 합의 … 임금 3% 삭감에 상여금 50% 반납 삭감

임금 삭감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도급기업 사장단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5월10일 오후

교섭을 갖고 임금 3％ 삭감, 상여금 50％ 반납·삭감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기업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

을 200％ 삭감하자 4월27일부터 광주, 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여왔으며,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도급기업들은 5월8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비정규

직지회에 가입된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 출입금지 및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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